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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분짠, KL PGA E1 채리티 오픈에서 '첫 우승'

등록 2026.05.24 17:00:13

[서울=뉴시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짜라위 분짠. (사진=KLPG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년 차 짜라위 분짠(태국)이 제14회 E1 채리티 오픈(총상금 10억

원)을 통해 한국 무대 첫 우승을 달성했다.

분짠은 24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전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기록, 최종 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해 정상에 올랐다.

이율린이 막판에 추격했지만 8언더파 208타로 2타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태국 출신 선수가 KLPGA 정규 투어에서 트로피를 거머쥔 건 분짠이 최초다.

아울러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선수는 분짠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조건부 시드로 출전했던 분짠은 지난해 2024년 11월에 열린 KLPGA 시드전에서 16위를

기록하며 2025년 KLPGA 정규투어에 첫 발을 내디뎠다.

첫해 17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단 한 차례도 톱10에 진입하지 못했다. 상금 순위도 92위로 밀려 시드를 잃었다.



그럼에도 다시 정규투어 시드전에 도전, 15위를 기록하며 2026시즌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번 시즌에도 앞선 5개 대회에서 컷 통과에만 그쳤으나, 채리티 오픈에서 대역전극을 펼쳤다.

분짠이 전반을 이븐파로 마친 상황에서 이율린이 2타를 줄이며 우승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분짠은 후반 집중력을 발휘했고, 13번 홀(파4)을 파로 막으면 후 남은 5개 홀에서도 모두 파를 기록하며 생애 첫

KLPGA 투어 우승을 기록했다.

한편 분짠과 경쟁한 이율린이 시즌 첫 톱10을 기록한 가운데, 서교림과 이다연이 나란히 최종 합계 7언더파 209타로 공동 3위

그룹을 형성했다.

'디펜딩 챔피언' 박현경은 최종 합계 1언더파 215타로 공동 26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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